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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 학생조합원 100명, 함께 모여 협동조합으로 얘기하고 놀아요. 

‘협동조합 학생조합원 한마당 개최’

오는 12월 26일(월) 서울시청년허브에 서울, 경기, 대구, 경북, 강원, 충남 등 전

국 각지에서 학생조합원이 100명이 모인다.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 조합원이 모여 협동조합이란 주제로 이야기하고 교류하는 

‘협동조합 학생조합원 한마당’ 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이은애)와 한

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사장 최상진)가 마련한 연말 뜻깊은 행사이다. 

학교협동조합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

하는 사업체이다. 2013년 서울 영림중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학교협동조합은 

준비중인 곳까지 포함해 현재 40여개를 넘고 있다. 내년말에는 100개가 될 전망이

다. 대부분 매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이지만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교복을 재활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서울의 성수공고의 ‘에코바이크’처럼 특성화

학교에서 학생들의 창업의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전남 함평의 영화학교처럼 특

수학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과 취업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학교 내 협동조합의 시작은 대학생활협동조합(대학생협)이다. 1987년부터 설립되

기 시작하여 대학 내 식당, 서점, 매점 등 학생들의 생활복지시설에서 생긴 수익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학생, 교수, 직원 3주체가 함께 조합원이 되어 운영

하는 학교협동조합으로 현재는 전국에 35개 대학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26일 행사는 이렇게 초중고, 대학 등 각기 다르지만 비슷한 활동을 해온 학

생조합원들이 다 같이 모여 협동조합을 주제로 즐겁게 교류하고 고민을 얘기하는 자

리이다. 미리 받아본 질문 중에는 “대학교에도 학교협동조합이 있다니 신기해요, 

저희와 비슷하나요?”라고 물어보는 고등학생과 “대학에서는 취업준비 때문에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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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고민이 많은데 중고등학교는 어떤가요?”라고 물어

보는 대학생의 질문이 있었다. 이야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혁신파크의 곳

곳을 함께 견학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에 대한 토론과 협동조합 빙고게임 등 몸으로 

움직이는 협동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할 예정이다.


